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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꿈의 직업이 있다. 이 직업의 주인공은 유리

처럼 투명한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백사장에서 에메

랄드 빛 산호초를 만끽해야 한다. 6성급 리조트에서 

고급 스파를 받고, 스노클링도 해야 한다. 그리고 하

루 일당은 77만원이다.

세계 최고의 직업이라는 이 직종의 이름은 바로‘섬 

관리자(Island Caretaker)’이다. 호주  퀸즈랜드  관

광청이 최근 해밀톤 아일랜드(Hamilton Island)

의 관리자를 뽑는다는 이색광고를 냈다. 이 해밀톤 

아일랜드로 말할 것 같으면 섬 자체가 유네스코 지

정 세계문화유산이며, BBC가 선정한‘죽기 전에 

가봐야 하는 50곳’ 중 2위에 오른 그레이트 베리어 

리프(Great Barrier Reef)

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. 또 

영화‘니모를 찾아서’의 배경

이기도 하다. 섬 관리자는 올 

7월부터 6개월 동안 방 3개

가 딸린 집에서 생활할 수 

있으며, 한 달에 12일만 일

하게 된다. 봉급은 2주 단위로 받는데, 한화로 따지

면 1억 5천만원 상당이다. 물론 물고기에게 먹이도 

주어야 하고, 수영장 물 위에  떠있는 나뭇잎을 건져

내는 업무도 해야 한다. 경비행기를 타고 우편배달

을 하기도 하고, 이 모든 일들을 매주 한번 동영상

으로 찍어 블로그에도 올려야 한다. 관광청은 

행여나 섬 관리자가 외로워 할까봐 친구나 가족

1명을 동반할 수 도 있게 하였다. 

“퀸즈랜드 관광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

관리 보다는 휴양에 가까운 직업에 이렇게 많은 

급여를 주는 건가?”하는 질투어린 생각을 하다

가도 관광청이 앞으로 받게 된 그리고 받게 될 

글로벌 광고효과를 생각하면 1억 5천만원쯤이

야 흔쾌히 내줄 수 있을 것 같다. 관광청은 이 관리

자 구직광고로 이미 1,300만 호주달러(한화 

약 112억원)의 광고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. 2월 

22일 관리자 모집을 마감했는데, 자신의 지원 

동기를 담은 1분짜리 동영상이 세계 200개국에서 

34,684개나 몰려들었다. 유명인사부터 이라크 

참전 미국 병사까지 다양한 그들의 사연은 또 한 번 

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. 전 세계에서 

무려 350만명  이상이 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, 총 

2,300만 건 이상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. BBC, 

로이터 통신 등 세계적 언론이 앞다투어 구직

내용을 소개하면서 모집사이트는 첫날부터 다운

되기도 했었다. 한국에서도 80여명이 지원한 것

으로 알려졌는데, 이는 국가별 지원자 수로 따지면 

17번째이다. 매년 획기적인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

주목을 받아온 호주 퀸즈랜드 

관광청은 이번에도 섬 관리자를 

뽑는다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

해 어마어마한 광고효과를 냈다. 

실제로 섬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

뽑는다기 보다는, 해밀톤 섬을 전 

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블

로거를 뽑은 셈이다. 관광청 조차‘획기적인 마케팅 

방법을 생각할 줄 아는 창의적인 사람’을 뽑겠다고 

언론에 밝혔으니 말이다.

기존 마케팅 방법에서 벗어난 이 글로벌 전략은 

건조한 봄날에 청량한 이슬비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

신선함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. 과연 이번 프로젝

트가 단순히 hooking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6개월 

동안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의 이목을 

집중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 오는 5월 6일, 

이 꿈의 직업을 갖게 될 행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

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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